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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생체인식기술 발달과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사용자 입장에 중심을 둔 사용 

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생체인식기술 종류에 따라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 인증수단에 대한 인식 차이가 향후 해당 생체인

식기술 사용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지된 자기 효능감,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편의성을 독립변수로, 사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생체인증 수단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인 효

과를 분석한 결과 지문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과 편의성이 향후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홍채인식은 인지된 편의성이, 정맥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이 각 생체인식수단 사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사용자 인식이 고려된 적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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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sonal identification based on the biometrics has emerged as one of the new trend.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and examine the user recognition in the use of the personal 

identification based on the biometrics in the respect of self-efficacy, trustiness, security, and 

safety alongside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n the future use intention through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n the use intention of the perceived trustiness and 

ease of the fingerprint identification, perceived ease of the iris identification and the perceived 

trustiness of the vein identif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suggest direc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biometrics considering us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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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생체인식기술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IT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첨단화되면서 타인에 의한  

도용 가능성이 큰[1] 기존 ID및 비밀번호 방식만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외부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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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보안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에는 분석이 쉽지 않았던 생체정보 인증 기술이 상용화 

가능해지고 생체인식수단 인식률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2].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및 뱅킹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등장하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본인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

내외 금융회사들이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시장 규모가 높은 성장세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생체인식 시장규모는 2014

년 74.6억 달러에서 2019년 146.8억 달러로 연평균 

1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국내 생체인식 시장 규모 역시 2011년 1.3억 달러에

서 2016년 2.7억 달러로, 세계 시장과 유사한 수준인 연

평균 1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국내 금융권에서도 생체인식기술 도입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 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 생체인식 인증분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2014

년 정맥인증 방식을 국내 금융권에 적용할 생체인식기

술로 선정하여 서비스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이

다. 올해부터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인증수단으로써 비밀

번호를 홍채, 지문, 손바닥 정맥 등 생체인증으로 대체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에 출범할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생체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5].

생체인식기술 발달과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장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국

내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기술 호환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개인 생체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생체정보 관리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법제도

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실제 사용자 입장

에서 각 생체인식기술의 편의성과 효용성 등에 기반한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각 생체인식기술 종류에 

대해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및 편의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체

인식기술에 따른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 차이가 향

후 각 생체인식기술 사용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아보려고 한다. 현재 활용 가능한 생체정보 

(Physiological Information)에는 지문, 홍채, 망막, 얼굴, 

뇌파, 손바닥·손가락 정맥, DNA 패턴, 귀 모양, 체취 등

이 있으며 행동특징에 관한 정보 (Behavioral Information)는 

음성, 서명, 타자 (Keystroke), 걸음걸이 등이 있는데[5],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올해부터 우리나라 금융권에 도입

이 진행 중인 지문, 홍채, 정맥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해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조사한다.

Ⅱ. 문헌 연구

1. 생체인식인증기술
Hopkins[6]는 생체인식기술(Biometric Technology) 

을 “사람의 고유한 생체적 특성을 계산적 방법으로 처

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 Jain et al.[7]은 

생체인식기술은 “개인 인증을 위하여 사용자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패턴 인식 시스템”이라

고 하였다. Coventry et al.[8]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기술” 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잘 알려진 생체인식기술은 지문인식, 홍채인

식, 얼굴인식, 음성인식 등이 있으며, 식별 기기의 소형

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의 적용이 시도

되고 있다[3].

지문인식은 가장 오래된 생체인식기술로 전 세계 생

체인식기술 시장의 약 66%차지하고 있다[9]. 최근 애

플, 삼성전자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지문인식기

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다량 출시하여 대중화되었다. 

지문인식은 지문의 골이나 곡점 등의 특징을 파악한 뒤 

저장된 원본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기술이다. 

다른 생체인식기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성 면

에서 우수하나 지문이 없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10].

홍채인식은 사람의 홍채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

하는 수단이다. 홍채는 그 문양이 개인마다 다르고 쌍

둥이일지라도 전혀 다른 형태이며 유아기 때 생성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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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평생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10]. 홍채인식은 

홍채 영상 획득과 홍채인식 과정으로 나뉘는데, 홍채 

영상 획득은 사용자로부터 눈 영상을 취득하는 과정이

고, 획득한 눈 영상으로부터 홍채 영역 추출, 홍채 특징 

추출, 홍채 코드 생성, 특징 정합 등의 홍채인식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한다[11].

정맥 인식은 사람 신체 내부 정보인 정맥 패턴을 사

용하는 인식 기술인데, 사람 몸 속 정맥 패턴들은 적외

선 조명과 카메라를 이용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손바닥 정맥과 손등 정맥 인식 장치의 경

우 현재 지문 인식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입력 장치 크

기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2]. 하지만 손

가락 정맥 패턴의 구분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홍채 패턴의 자유도와 유사한 수준[13]으로 매우 높아 

고유성이 우수하며,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생체인식기술과 사용자 인식에 대한 기존연구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사용의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미국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James 

et al.[14]의 연구는 인지되는 사용성과 사용용이성이 

생체인증정보기술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정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사용자가 생체인증정

보가 유용하고 특정 상황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때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고 느끼면 생체인식기술을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14]. 최근 연구에서 Morosan[15-18]

은 미국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지되는 

사용성과 사용 용이성이 생체인증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Morosan[18]은 또 다른 연구에서 여행자들이 자발적

으로 등록된 여행자 생체인식정보 시스템을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2년간의 데이

터를 모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Morosan은 대상 기

술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사용성과 사용용이성 이

외에도 사용자에게 인지되는 안전성, 혁신성이 사용의

도에 유의한 독립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주관적인 준거’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 ‘주관적인 준거’ 변인

은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의 생각에 의해 사

용자 인식이 영향을 받아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하

지 말아야 하거나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사용자 사용의도를 연구할 때 주요한 요인

으로 연구되어 왔다[15].

‘주관적 준거’ 외에 최근 연구들에서 사용의도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도입하고 있는 개념에는 인지된 편의성, 

인지된 데이터 안전성, 인지된 property, 그리고 개인적 

염려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8]. 예를 들어 Kim 

et al.[19]은 인지된 데이터 안전성과 인지된 신체적 안

전성에 앞서, 생체인식기술 사용 찬성자와 반대자 사이

에 가장 큰 차별적 요인이 인지된 편의성임을 확인하였다.

사용의도와 안전성 요인과의 관계를 본 기존 연구 중

에는 레스토랑 환경에서는 생체인식인증수단에서 인지

된 유용성이 사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는 연

구도 있다[20]. 다시 말해 생체인식기술을 신뢰하는 사

용자에게 이 기술에 대한 인지되는 편의성, 신체적 안

전성이 증가할 것이고 데이터 안전성은 이 기술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사용의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20]가 

있었다.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용자가 생체인식기

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염려는 이 기술을 받아

들이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1].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한 개인식별인증 

수단에 따라 사용의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 생체인식기술 종류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자기 효능감,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및 편의

성이 사용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독립 변인 상정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의도

를 연구한 선행 연구[22-28] 중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된 요인을 1차 선정 후 이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거쳐 본 연구 대상에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된 

요인을 추린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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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성과를 달성할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기존 연

구[22][23] 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자기 효능감은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신뢰에 

관한 Jain et al.[7], Liu & Silverman[24], 그리고 조병

철 외[25]가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

가나 기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은 각 수

단별 기술적 사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직접 사용 경험이나 유사한 경험을 통하여 각 수단별로 

정밀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이는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인지된 보안성은 개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인

지하는 보안의 수준으로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26]에

서 인지된 보안성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27].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여도 신체에 무해할 것

이라고 믿는 정도인 인지된 안전성에 대한 선행 연구

[28]에서 생체인식수단은 종류에 따라 접촉식과 비접촉

식으로 나뉘는데, 접촉 여부뿐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

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사용자들은 신체 

상해를 염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Laurie et al.[28]의 연

구에서 47.7%의 사람들이 생체인식수단이 상해를 일으

킬 수 있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 성

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인 인지된 편

의성 관련 기존 연구[29][30]에서 인지된 편의성은 만족

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인지된 자기 효능감, 인지된 신뢰감, 

인지된 보안성, 인지된 안전성, 인지된 편의성을 독립변

인으로 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향

후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정한 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인지된 자기 효능감은 생체인식기술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인지된 신뢰성은 생체인식기술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인지된 보안성은 생체인식기술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인지된 안전성은 생체인식기술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인지된 편의성은 생체인식기술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기본 항목은 인구 통

계학적인 측면에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구간별로 

나누었다. 타당성이 검증된 선행 연구와 해외에서 실시

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는 변수들

을,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기본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전 설문항목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face validity를 검증하

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4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

트 (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내용과 

변수를 검토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

은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개

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설문항목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응답자를 모집하고 SurveyPlanet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73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했으며, 15세 이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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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중 유효 설문지 16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선정된 설문 응답자 구성은 남자와 여자는 

각각 80명으로 이루어졌다.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데이

터 코딩 (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1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데이터처리 하였다. 아울러 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

성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측정

도구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파악

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V. 데이터 분석 및 결과

1. 독립변수 요인분석
지문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이들 요인이 설명한 총 변량은 지문인식이 

75.308%, 홍채인식이 76.135%, 정맥 인식이 73.441%이

었고, 요인 분석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 여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부,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

부심을 내용으로 한 ‘인지된 자기 효능감’에 관한 3항목

이 모두 제거되었다. 세 인식수단 모두 Cross Loading

으로 인지된 자기 효능감을 제외하고 남은 4개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지문인식수단의 경우 최소 요인 적재치

가 0.715, 홍채인식수단의 경우 0.76, 정맥인식수단의 경

우 0.778로 나타남으로써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

2.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요

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 변수에서 신뢰 계수가 0.7 

이상으로 내적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지문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 

각각의 생체인식수단을 독립된 모형으로 하여 분석되

었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

향관계를 조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 enter method)을 실시하

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항목

이 없었기 때문에 회귀분석 과정에서는 공선성 검사는 

생략하였다.

3.1 지문인식
지문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은 t=3.217, p<.01에

서, 인지된 편의성은 t=5.16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된 보안성과 인지된 안전성은 유의확

률이 각각 0.321, 0.26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독립변인 중 특히 인지된 편의성(β

=0.378)이 생체인식수단에 대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가장 높았다. 생체인식수단에 대한 사용의도의 

전체 설명력(R2)은 25.4%이었다.  

3.2 홍채인식
홍채인식의 경우, 인지된 보안성 (t=2.331, p<.000), 

인지된 안전성 (t=5.564, p<.000), 인지된 편의성 

(t=6.569,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된 신

뢰성은 유의확률이 0.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독립변인 중 특히 인지된 편

의성(β=0.421)이 생체인식수단에 대한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생체인식수단의 사용의도 

전체 설명력(R2)은 49.6%이었다.

3.3 정맥인식
정맥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 (t=4.511, p<.000), 

인지된 안전성 (t=4.32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인지된 보안성과 인지된 편의성은 유의확률이 각

각 0.319, 0.081로 0.05수준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독립변인 중 특히 인지

된 신뢰성(β=0.36)이 생체인식수단에 대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생체인식수단의 사용의

도의 전체 설명력(R2)은 2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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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요약
모든 생체인식기술 유형에서 ‘가설1. 인지된 자기 효

능감은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

각되었고 나머지 가설에서는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설2. 인지된 신뢰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지문과 정맥에서는 채택되었으나 홍채인

식에서 기각되었다. ‘가설3. 인지된 보안성은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홍채인식에서만 채

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문과 정맥 인증 수단에 

대한 사용의도에 인지된 신뢰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홍채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 요소보다는 인지

된 보안성 요소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가설4. 인지된 안전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지문인식에서만 기각되고 홍채와 정

맥인식에서 채택됨으로써 사용자가 홍채와 정맥인식수

단의 안전성 측면에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

다. ‘가설5. 인지된 편의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는 정맥인식에서만 기각되어, 사용 편

의성 측면에서 정맥인식수단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1. 연구 요약 및 함의
이 연구는 생체인식기술에 따라 사용자가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및 편의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차이가 향후 각 생체인식기술 사

용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문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과 인지된 편의성이 향

후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홍채인식은 

인지된 편의성이, 정맥인식의 경우 인지된 신뢰성이 각 

생체인식수단에 대한 사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생체인증수

단에 따른 사용자 인식에 대해, 사용자 입장을 중심으

로 접근하였다. 둘째, 각 생체인증 수단에 따라 사용자

에 의해 인지되는 신뢰성, 보안성, 편의성, 안전성에 차

이가 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향후 사용의도에도 유

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좀 더 구

체적으로는 지문과 달리 홍채와 정맥의 경우 인지된 안

전성이 향후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

되었다. 지문에서는 안전성 요인이 사용의도와 유의미

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가 

홍채, 정맥 인식 수단이 신체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지문, 홍채와 

달리 정맥에서, 인지된 편의성이 독립변수로서 사용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

는 사용편의성 면에서 정맥인식보다 지문이나 홍채인

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인지된 자기 효능감이 요인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회귀분석 대상에서 애초부터 배

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요인이 결

국엔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사용

자의 통제력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실무자가 생체인식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도

입되는 환경이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인식

될 인증수단에 대한 권한 측면보다는 사용 편의성이나 

견고한 보안성, 신뢰성에 더 치중하여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존 인증 수단에서 중요한 요인

으로 검증되어 온 인지된 보안성 및 인지된 편의성이 

생체인식기술 지속사용의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이 검정됨으로써 향후 이 기술을 도입하려는 

업계 실무자는 여전히 각 생체인증 수단별 사용자가 인

지하는 보안성 및 편의성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인식

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인증수단에 따라 인지된 

보안성과 인지된 편의성 중 향후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이러한 기술을 현장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한

다. 아울러 홍채와 정맥 인증 수단에 대해 인지된 안전

성이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됨에 따라, 이 두 인증수단에 대해 잠재사용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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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이에 따른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 참가자들이 이미 이에 대

해 사전 경험과 지식 배경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 후 온

라인 설문지 상에서 각 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

다. 연구 대상 중 홍채, 정맥인식의 경우 아직 사용자들

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임을 감안하면 향후 연구에서

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직접 각 인증 수단을 경험하게 

한 후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증수단 중 지문과 달리 홍채 및 정맥의 경우 

가설에서 설정한 독립변인 중 인지된 안전성이 향후 사

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인증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응답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생체인증수

단에 대한 향후 사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응답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설계를 보다 정교

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체인증 수단별로 인지된 자기 효능감, 신뢰

성, 보안성, 안전성 및 편의성이 향후 각 인증 수단에 대

한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인증

수단의 어떤 특성이 향후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문, 홍채, 정맥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자기 효능감,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 및 편의성 정도가 향후 각 생체인식수단 사용의

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어떠한 사용자

경험이 이러한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처럼 정성적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인과관계

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설계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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